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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I-DONG AND SO-SENG DISEASES 
Yong Cheol shin, O.M.D.,Woo Yong Seang, O.M.D., Sok kyun kang, O.M.D.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national center,seoul,korea 
studying on si-dong and so-seng diseases recorded in lyeong-chu, kyeong-maek, the 
authors take out the results as fol lows. 
I. si -dong di seas es are caused by chang- fu organs (購略) itself and separately 
concerned with chin( 律) hyeol (血), ki (氣), ek( 被) keun( 簡) , kol (骨).
2. so-seng diseases are caused by invasions of six climatic conditions in excess as 
pathogenic factors( 六훌) on the meridiain and collaterals. 
3.si-dong diseases are mainly chronic and deficient syndromes. 
4.so-seng diseases are mostly excessive and acute syndromes. 

I .續論 家들의 註釋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새로 

운 解釋이 試圖되고 있다. 

이에 著者는 먼저 歷代 저가의 見解를 
調흉하고 아울러 각 病뾰을 分類하여 , 이 
를 考察하여, 이를 考察함으로써 새로운 

知見을 얻고자 하였다. 

《靈樞,鷹服》 篇 에서 十二짧의 備行

廳路를 詳述하고, 그에 基鍵하여 매 羅服

마다 病理的인 變化로써 약간의 효族들을 
“是動”, “所生”으로 나누어 規律的으로 
區分하였다. 12) 

이러한 分類가 가지는 意味는 일찍부터 
크게 注目받아 왔으나, 그 文意가 古典難
解하므로 《難經》 이래로 숱한 內經註解

II.本論

1. 歷代 註家들의 論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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奏은 꿨가 氣에 있을때 “是動”이 되고, 

血에 있을 때 “所生”이 되는데, 氣는 薰
薰하고 血은 鼓養하므로 먼저 氣機의 運
行이 막힘으로써 “是動” 病이 생기고,다 

음에 그로 인하여 血이 擬빼되어 “所生”

病이 나타난다고 하여,“是動”과 “所生”에 

先後의 ~序가 있음을 말하였다. 

T, 盧, 樓, 葉, 등은 대체로 奏의 見
解를 따랐으며,약간씩 부연하였을 뿐이 
다. 張, 등은 氣血에 響衛의 戰念을 導入

하여 說明하였으며,消은 是動, 所生의 先

後次序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였다. 
徐는 內觀原冒가 “是動”은 本經病이며, 

“所生病”은 自經의 病이 다른 觸絡에 영 
향을 주어 생긴 病候를 말한 것이라 하 
고, 氣, 血로 이를 나눔은 억설이라고 하 

였다. 
馬와 張은 內經鳳文에서 六服觸服의 경 

우 所生病의 原因을 律被, 被, 血, 氣,
簡, 骨로 다르게 記述하였으므로, 所生病
은 血의 異常이라고 한 見解는 잘못된 것 
이 며 , “是動” “所生”의 病候를 나누어 解

釋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是動의 意味를 理解하는 

데에 差異를 보였는데 특히 馬는 “是動”

표 1. 是動,所生病 分析簡表(石學敏設)

分鎭項目 是動病

病因 多짧外困引 動훨諸發 

病程 훌훌病急,病程短 
病位 多 在外, 在票
正氣與 正氣一般不虛
牙g氣消長 多짧正盛꽤寶 

性質 多짧陽熱寶훌훌 

을 “그 職服 觸服중의 血이 움직이는 것 

으로 病을 알아 낸다”고 보았으며,張은 
“是動”의 動을 “平常에서 바뀌어 病이 된 
다”라고 보았다. 

張은 “是動”을 外困으로 일어나는 病狀
이라 하고, “所生病”은 內因으로 발생되 
는 病狀이 라 하여 , 內優과 外感으로 나누 
었다. 
近代의 鄭卓A, 陳慶範는 “是動病”을 

本觸服이 外꿨로 因하여 引動되어 發生하 
는 흉病으로, “所生病”을 그 觸服과 서로 

連屬된 職服에서 발생하는 흉病으로 보아 
“是動”, “所生”을 鐵服와 觸絡으로 나누 

었다. 

樓, 郭은 “是動病”을 %￥氣를 따라 發生
하는 病理變化라고 하고, “所生病”을 觸

뤘이 主治하는 病證을 따라 말한 것이라 
하여 彈分할 수 없다고 하였다. 
石은 “是動”, “所生”을 마땅히 病困,

病位, 發病훌훌急, 病程長短, 標本, 虛寶,

寶後轉歸 等의 여 러 內容을 包括한 全面
的인 戰;웅으로 理解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데 그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 表 1과 같 

다. 

2. “是動”, “所生病”의 病證分析

所生病
(1) 是動未愈轉化而來

(잉 藏服自病
」

發病훌훌慢, 病程長久
‘---‘-

多겉훌훌훌훌훌 

多f릎f률陽正氣而正虛뼈盛, 

$減正훌 
多짧훌훌虛寒證 

轉歸
可困꽤氣盛훨正氣虛而入훌, 

有時是짧是動病的加重 
揚及職服轉겉훌所生病 

￥훌候 多짧良好 多짧不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是動 所生考- 37 

(1) “是動病” 分析 題은 땀의 部位이므로 !ff의 藏뺨機能의 

[D三陰鏡 分析 꿇化가 드러난다. 

a. 8빼羅 

g찾鷹, 댐힘息은 8빼짧證의 代表的인 ~狀으 @ 三陽羅 分析

로서 外感, 內優에 있어 모두 나타날 수 a. 太陽鏡

있다. 缺효中痛은 역시 뼈의 氣機가 不陽 “觸痛”의 病因의 하나로 太陽의 熱로 

하여 일어나는 距狀이므로 特別한 意義는 말미암아 律이 虛하여 진 것을 考慮할 수 

둘 수 없다. “甚하면 交兩手而寶” 한 것 있다. “顆睡”은 甲狀題 흉愚으로 보여진 

은 그 距狀이 鏡絡를 따라 末端部로 퍼져 다. 

나간 것으로 보인다. b. 뿜羅 

b. 心羅 酒酒振寒, 獨閒戶塞騙而處는 뿜虛寒者 

心痛은 《靈樞,戰病團》의 “활心痛”, 에게서 볼 수 있는 距狀이며,欲上高而歌, 

“顆心痛”이나 《金置要略》의 “뼈揮”로 棄衣而走는 뿜熱로 因한 距狀이다. 善뼈 

볼 수 있으며, 탤乾, 喝而不軟은 心陰이 數섯은 뿜脫食$홈의 ~狀이며,‘陽然而짧, 

虛하여 나타나는 病狀으로, 心師 自體의 心欲動은 그 厭因을 血虛로 볼 수 있다. 

病變을 親述한 것으로 본다. c. 小題짧 

c. 뽑羅 n훌痛, 領睡은 被의 不足으로 생긴 病候

“홉L不軟食, 面如훌業, 威睡則有血, 이며 不可以顧, 흡似技 隔似折은 顆樞性

· 心如縣若홉L狀의 距狀은 뽑績이 廣 흉愚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小題樓能의 

虛한 것이 오래되어 일어난 距狀으로서 不調로 被의 生成이 未끊하여 생기는 것 

師樓의 末期距狀과 같으며 , 下篇의 距狀 으로 볼 수 있다. 

도 考慮할 수 있는 部分이 있다. d. 勝뾰觸 

d. 牌羅 題似折, 體不可以曲, 뼈如結, 腦如짧은 

牌는 運化를 主하므로 그 機能이 꿇化 坐骨神짧痛의 ~狀이며, 項似技, 훔痛, 

되면 “食則Pi. 톱脫痛, 題眼, 善廳”한다. 衝頭痛, 텀似脫 둥과 마찬가지로 勝뾰氣 

또한 “牌病不能짧曺行其律被”하므로 身體 化機能의 限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皆重해 진다. e. 三篇짧 

e. 心包羅 三篇는 氣의 分布를 具象化한 器官이므 

“心中擔擔大動”은 水氣慶心하여 心陽을 로 耳훨, n훌睡, 唯揮로 氣의 限塞으로 因

限塞한 것으로 “手心熱, ￥좋JM훌윌急”은 그 

~狀의 가벼운 表現이다. 

g.lff짧 

“題痛不可以f免빼”은 땀主節의 機能이 

弱化되어 나타나는 효狀이며, 용용커‘과 小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 m홉짧 
口苦, 善太息, 心臨痛不能轉없n은 훌結 

된 精志로 因하여 氣가 賣體되어 짧이 생 

기 고 이 짧熱이 內뚫함으로써 짧의 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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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能이 失調되어 일어난다. 

(2) 所生病 分析

@ 三陰經 分析

f훌훌를을 받으면 뼈滿, n區짧, 殘빠, 孤뻐, 

遺없, 閒癡과 같은 異常이 생긴다. 

@三陽羅分析

a. B市羅 a. 太陽健

敎, 上氣, 빼, 鴻, 播心, 뼈滿은 뼈醒 目賣, 口乾, 뽑l*-ll. 嘴揮 등은 陽明操金

의 是動病과 比較해 볼 때 病程이 急하며 의 氣가 太陽醒에 作用하여 陽律하므로 

正氣가 充寶한 경우의 外感病으로 볼 수 생긴 효置이다. 

있다. 또한 擺農內前廳病, 願掌中熱은 뼈 b. 몹經 

鷹이 지나가는 分野에 發한 異常狀顧로 陽明의 熱이 盛하면 狂, 團이 盛하면 

三陰, 三陽의 所生病 部分에 共通되게 그 績한다. 溫훌은 高熱이며, 룡양은 口룡周 

睡絡의 流注 部位에 關한 病證이 記述되 圍가 發參하는 것으로 다 外感에서 비롯 

어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된다. 

b. 牌醒 c. 小題廳

外짧은 牌土에 가장 影響을 미치므로, 耳훌훌, 目賣, 賴睡은 少陽觸~이 지나가 

續癡뺀, 寶훨, 水閒, 心下急痛, 食不下, 는 곳에서 생긴 病變이다. 

體不能動搖둥은 모두 牌醒이 外휩에 感쫓 d. 勝뾰健 

하여 생긴 효狀으로 볼 수 있다. 훔, 績, 狂 등의 諸證은 이 경우에서는 

c. 心經 勝뾰經이 太陽寒水의 氣連을 받아서 克服

少陰服이 텀系와 連系되어 있으며,願 하지 못하여 생긴 徵候로 본다. 

下로 버하므로 少陰睡이 外冊를 받으면 e. 三篇樓

目黃, $$痛한다. ff버은 三魚鷹服이 少陽相火의 氣運으 

d. 뽑經 로 짧하여 衛氣가 虛하여 나타나는 효狀 

口熱, 줌乾, 뼈睡, 上氣, n흥乾急痛, 播 이다. 

心, 心痛은 足少陰의 服이 嘴購을 領하 f. 觸觸

고, 按줌本하며,그 支服이 뼈를 따라 心 ff버, 振寒, 鎭 등은 複寒輪의 少陽ffE

에 絡하기 때문이며, 이는 外感으로 因한 族로써 모두 外感이 轉變하거나, 直中한 

효狀이다. 것이다. 

e. 心主羅

播心, 心痛은 心包樓이 훨버하는 곳이 III.考察

뼈中이므로 心包服의 異常으로 나타나는 

효狀으로 본다. 1. 諸註家說

g.H주羅 歷代 諸家의 說은 대체로 다음 6가지로 

本羅은 上行者가 按몹實隔하며, 下行者 大別할 수 있다. 

가 過陰器, 활小題하므로 땀裡이 外꽤의 [D是動, 所生 氣 血 分類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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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先後次序 確然說 是動病을 說明할 때 그 末尾에 是·

b. 先後次序 混햄說 主治라고 하고 다시 其所散病이라고 하여 

@ 是動, 所生 不可分離說 所生病올 羅列한 것을 參考하고 다시 歷

@ 是動, 所生 外感, 內優說 代 諸家들이 是主(---)所生病이라고 解釋

@ 是動, 所生 本觸, 旁及他짧說 한 것과 比較하여 考察할 때 自明해 진다 

@ 是動, 所生 本羅發病, 本짧兪血所主 고 본다. 

治病說 b. 所生病

@ 石學敏說 韓톨훌學에서 病因올 認讓하는 方法에 關

한 學說은 많지만, 대체로 “自然因素”,

2. 是動I 所生 病證 考察 “生活因素”, “情志困素”, “體質困素”,

《內羅》에 十二羅服은 “內屬於購服하 “內生因素”, “其他困素”로 나눌 수 있다. 

며 外絡於뾰節”하여, 行氣血, 而營陰陽, 所生病은 “自然困素”가 羅絡을 통해 體

簡節骨, 利關節者로서 “A之所以生, 病之 內에 影響을 미치는 過程에서, 正氣의 虛

所以成, A之所以治, 病之所以起”라 “所 弱(正氣虛)이나 지나친 六풀(孤氣寶)으로 

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寶” 하므로 “治 나타나는 효候이다. 師廳에서 “氣有廳則

以鐵文, 各調其鷹氣”한다고 하였다. 當服所過者熱睡, 虛則寒傑不復”이라 하 

이러한 觀點에서 羅服篇의 是動,所生病 고, 大騙짧에서 “氣有顧則 톱背痛團寒 ff 

의 病證을 考察하였다. 버中團小便數而섯, 氣虛則 眉背痛寒小氣

CD 病因 不足以息屬色變”이라 하며, 曺羅에서 “氣

a. 是動病 盛則 身以前皆熱, 氣不足뭉!J身以前皆寒”이 

本論의 分析으로 보아 三陰羅의 경우와 라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三屬衝의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함을 알 @ 病程, 病位, 虛寶, 性質, 覆後

수 있다. 是動病은 本職 自體의 病이며 病棄가 

뼈, 牌, 心, 뽑, 心包, 府觸의 三陰廳 內部에 있고, 대개 機能의 低下로 困한 

은 是動病이 각각 그 해당 장기의 機能異 虛寒證이며, 慢性病이므로 그 覆後가 나 

常으로 招來된 病候를 나타내며 짧絡은 쁘다. 

그 異常을 體表로 傳運하는 作用을 한다. 心觸의 是動病은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六服廳服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각각 그 각종 心職病과 類似하여 그外 뽑廳의 擁

機能의 異常이 律(大題), 血(曺), 被(小 察나 下魚의 경우가 그 例로써 이로 미루 

陽), 節(勝뾰), 氣(三魚), 骨(體)의 變化 어 볼때 師짧의 是動病도 慢性이며 重證

를 招來하여 그 結果로 是動病의 효狀이 언 경우라고 보인다.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37년 長 所生病은 廳服의 病이며 대체로 病變이 

沙 馬王堆 三號 漢훌中에서 버土된 《범 體表로 나타나며 外感으로 언한 寶證이 

書》의 하나언 《陰陽 十一服슛짧》에서 많고, 急性病이며, 寶後가 良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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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본고의 是動, 所生病 分析 表

分 類 是 動 病 所 生

職服 自病

病 用
六服의 경우 律(六騙), 血( 몹 ), 

六풀 
被( 1J、觸). 節(勝跳), 氣(三篇),

骨(觸)의 病理와 有關

病 程 發病嚴慢.病程長久

病 位 在表 在훌훌 

正꽤消長 正氣虛 $氣寶

性 質 虛寒 寶熱

좋훌 後 不良 良好 「
N. 結 論 2. 所生病은 六훌이 鏡~에 흡훌훌하여 

생긴다. 

《靈樞, 觸服》 篇의 是動, 所生病을 

考察하여 다음의 結論을 얻었다. 

1. 是動病은 職服本病이며, 三陽羅에서 

는 각각, 律(被), 血, 氣, 被, 節, 骨의 

病理와 有關하다. 

3. 是動病은 대체로 慢性病이며, 寶證

의 경우가 많고 寶後가 良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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